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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  문

원    고     A

피    고     B

변 론 종 결      2019. 7. 24

판 결 선 고      2019. 8. 28

주  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119m2에 관하여 원고와 망 D 사이의 2016. 4. 8.자

소유권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이   유

1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

가. 원고의 주장

1)D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(이하 ’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를 비롯한 여수시 모에 소재 한 토지들을

매입하면서 원고에게도 땅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.

이에 원고는 2003.3. 27. 토지대금으로 4,000,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.

2) D는 2016. 4. 8. 및 2016. 11. 23.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돈으로 산 땅 이니 언제든지

이전해가라고 말하였다.

3) 그런데 D는 2018. 5. 6. 사망하였고,D의 처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

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4) 따라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D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

마쳐줄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갑 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,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망인이

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,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   김수영


